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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먹거리 정의와 돌봄의 의미  

II. 먹거리 돌봄의 실태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25조 1항의 규정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에서 

시작되어, 2015년 UN의 17개 목표(United N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발

표와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면서 발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

(Food), 의복,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규정

(조효제 2013: 270)

  �“먹거리 정의”는 소외된 집단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접근을 요구하는 사회정의 운동과 연계되고, 모

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존재하고 이러한 권리에는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포함

  �먹거리 돌봄은 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먹거리 

불안전성이 심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었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

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에 기반한 먹거리 돌봄 체계 마련이 요청

  �1997년 한국이 IMF위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양극

화의 심화, 실직과 해고의 일상화, 차별이데올로기의 확대, 시민 정치역량의 축소, 기후위기 심화 등

을 발생(지주형 2011)

  �먹거리 산업과 식생활문화 역시 변화하여,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먹거리 선

택권은 확대된 반면, 농민, 이주농업노동자, 급식노동자, 배송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생존권 위험에 

직면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혼밥 역시 증가하면서 영양불균형이나 적절한 식사가 어려운 경우 역시 증가 

  �코코로나19 이후, 기본적인 먹거리가 보장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사태는 

코로나 19의 영향력이 장기화된다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

  �청년층 빈곤 문제로 인해 “돈이 없어 끼니를 거른 적 있다.”는 청년이 37%에 달한다는 보도는 코로나 

19 이후 더욱 심화되는 청년 빈곤 상황을 보여줌(동아일보 2021. 4 19 a, b)

1. 전라북도 먹거리 취약계층 실태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POLICY 

BRIEF 2021
정책브리프

vol.48

4 |  5

서울 부산대구 인천광주 대전울산세종 경기강원충북 충남 전북전남경북 경남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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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

(4)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것이 부족했음

(3)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끔 먹을것이 부족했음

(2)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을수 있었으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지 못했음

(1)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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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2019)

[그림 2]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 어려움 정도(2019)

  �전국 시도별 식생활 형편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있는 인구 비중은 전국 4.1%였으며, 전북은 6.4%로, 전국보다 높은 수준

     - �또한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라북도가 

56.2%로 가장 낮게 응답해, 전북의 식생활 문제의 심각함을 볼 수 있음

  �시도별 식생활 형편을 보기 위해 문항을 4점의 등간격[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음(1점) ~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주 먹을 것이 부족함(4점)]으로 검토하면, 전국 

평균은 1.39점인데 반해, 시도별로는 전북이 1.52점으로 어려움 정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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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먹거리 돌봄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라북도 6개 시군구의 취약계층 담당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 

  �조사내용은 취약계층 식생활 평가, 평가 원인, 취약계층 상태 진단, 선호 서비스와 지원형태, 선

호 식생활 정책, 지원 필요 대상, 서비스 만족도, 지역 내 지원단체의 존재와 역량, 식재료 구매장

소, 지역적 특성과 돌봄 정책 성격 등을 조사

  �취약계층의 전반적 식생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결식 상황의 문제는 많이 해소, 그러나 결식의 

해소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

  �건강한 식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가정 내 형편에 따라 음식을 준비할 사람이 없

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낮 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이나 독거장년층의 경우에서 볼 수 있음

  �취약계층이 선호하는 식생활 서비스는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의 거주지역과 상점이나 식당과의 

접근성, 세대 등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음 

  �가장 취약한 식생활 지원대상은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

우와 연로하거나 장애 등의 이유로 식사준비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언급

  �특히, 기성세대에서는 성별에 따른 먹거리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남성들이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급식서비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높으며, 부

식배달서비스는 호응도는 좋으나, 배송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 달에 한번 배송하거나, 관리의 문

제로 가공식품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임 

  어르신들의 경우는 아동에 비해 지원금액이 낮아서, 영양가 있는 식품 제공에 어려움이 존재 

4. 전북지역 먹거리 돌봄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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